
6. 면접 고사의 실제

  대기 - 침착하게 기다리자.

    ☞ 대기하고 있을 때에는 침착하고 바른 자세로 기다리면서 복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  

  해 본다. 이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  

  는다. 대기하고 있는 동안 잡담을 한다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있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해서는 안 된다. 대기실에서의 태도로 채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부름 -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 담당 조교가 수험 번호를 부르면 똑똑히 대답하고 조용히 일어나 안내하는 면접실로  

  간다. 안내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ㆍ세번 노크 한 다음 대답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  

  어간다.

  들어가기 -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한다.  

    ☞ 면접실에 들어서면 조용히 문을 닫은 다음, 면접 위원을 향하여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그리고 면접 위원이 지시하는 자리로 가서 자신의 수험 번호를 말한   

  후 조용히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편한 자세로 앉  

  는다. 시선은 이리저리 굴리지 말고 면접 위원의 가슴 부근에 위치하게 한다. 다리  

  를 꼬거나 꼼지락거리지 말고, 남자의 경우 너무 벌리지 말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  

  린다.

  질의응답 - 솔직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일관되고 정확하게 말한다.

    ☞ 면접 위원들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는데 돌아가면서 질문한다. 이 때에 수험생은 질  

  문하는 면접 위원의 눈을 주시하면서 답변한다. 답변을 할 때는 "예" "아니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행어를  

  함부로 쓴다거나 자신의 얘기에 도취해 경망스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   

  다. 올바른 경어를 쓰고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 자기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얘기  

  하는 것이 좋다. 일관된 관점을 갖고 문제를 풀어 가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관 없이 증언부언하는 답변이나 우울한 얼굴 표정, 당황하는 모습은 감점 요인이  

  된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답할 때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솔직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한다.

        ㉡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쁘게 대답하지 말고 잠시 생각하여 조리 있게 대답한다.

        ㉢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묻고, 그에 따라 

대답한다.

        ㉣ 질문의 요지는 파악했으나, 얼른 대답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잠깐 생각할 여유

를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 잠시 후에 대답한다. 이때에는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답한다. 그러나 정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여야 한다. 엉뚱한 답변을 할 경우 기본 점수마저 감점당할 수 있다.

        ㉤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여 너무 큰 소리로, 빨리, 많이 말하지 

말고 요점만을 간추려서 대답하도록 한다.

        ㉥ 혹시 대답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적이지 않는다.

  나가기 -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나간다.



    ☞ 질의응답이 끝났을 때에도 들어올 때와 반대되는 동작으로 조용히 면접실을 나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실문과 퇴실문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때에는 

면접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무의식중에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듯 급히 빠져 나간다거

나 문을 닫을 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힘없는 표정을 지

어서도 안 된다. 면접 위원은 수험생이 나가기까지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를 관찰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